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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차전지 분리막등 소재시장 급성장 

	

	SK에너지ㆍ제일모직 도전 

	

	◆新전지혁명 / 전지기술 놀라운 진화◆ 

2차전지를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부품ㆍ소재 부문 경쟁과 직결된다. 

이학무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는 "2차전지 재료 시장은 올해 30억달러 규모에서 2015년 56억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라며 "이는 현재 56억달러 규모인 편광필름 시장과 비슷한 규모가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2차전지 산업에서 한국이 반도체나 LCD처럼 완성품에서만 경쟁력을 보유하고 부품ㆍ소재 분야는 일본 등에 밀릴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염려하고 있다. 삼성이나 LG 등 대기업들이 적극적 설비투자로 완성품 시장에 빠르게 진입했지만 부품이나 소재를 만드는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취약한 자본력으로 인해 동반 성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임태윤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2차전지 4대 재료로 꼽히는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등은 일본 니치아화학, 히타치화성, 아사히화성, 우베흥산 등이 거의 장악한 상태"라고 말했다. 

물론 국내에도 리튬이온 전지를 구성하는 핵심 소재인 양극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한국유미코아, 에코프로, 엘엔에프신소재, 대정화금 등이 있다. 음극재 생산업체는 소디프신소재, 카보닉스 등이 대표적이다. 전해질은 제일모직, 테크노세미켐 등이 만들고 있다. 

2차전지 안전성을 좌우하는 분리막 기술은 2004년 SK에너지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개발에 성공했다. 

하지만 분리막 시장은 아사히화성이 40% 가까운 점유율로 독주하고 있고 SK에너지는 아직까지 세계 4위 수준에 그치고 있다. 

양극활물질 역시 니치아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사실상 일본이 소재 분야를 독식하고 있다는 얘기다. 

특히 양극활물질은 리튬이온 재료비 가운데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소재여서 국내 업체들의 분발이 필요하다. 

2차전지 원료 확보도 국가 차원에서 접근할 과제라는 지적이다. 

리튬 최대 매장국은 볼리비아다. 이미 일본은 스미토모 등 종합상사들이 나서 채굴기술 제공을 조건으로 입도선매를 시도하고 있다. 

중국 역시 볼리비아 대통령 고향에 학교 건설비용을 지원할 정도로 전방위적 구애에 나섰다. 

임 연구원은 "리튬 매장량은 전기차 12억대 분량에 해당할 정도로 아직은 충분하다는 분석도 있다"며 "하지만 수요 증가에 따라 가격 상승 가능성이 큰 만큼 안정적 공급망을 미리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리튬뿐 아니라 리튬이온 전지 핵심 소재인 양극활물질 원료인 코발트 수급도 문제다. 

업계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협력을 통해 코발트 대체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